
홍콩 정부, 여행객 분유 반출량 제한 조치 
(2013.3.14/상하이aT센터)

1. 홍콩정부 분유 반출 조치 개요

◦ 2013년 2월 22일 홍콩정부에서는 <2013년 수출입 조례(개정안)> 발표

- 동 조례에는 홍콩에서 출국하는 개인이 반출 가능한 분유를 2통까지로

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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√ 홍콩정부 분유 반출 제한 내역

◦ 16세 이상인 출국자가 분유 1.8kg 이상을 소지하고 출국하는 것을 금지

- 분유의 제일 큰 통의 무게가 0.9kg인 것을 감안하면 1인당 2통까지만 소지 가능

- 연령제한은 어린이를 이용하여 분유를 추가적으로 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함

◦ 동 조례는 2013년 3월 1일부터 발효

◦ 동 조례발표는 중국인들이 홍콩에서 분유를 사재기 하여 홍콩 내 분유

품귀현상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임

- 중국에서는 자국산 분유에 대한 불신으로 인하여 많은 중국 여행자과

보따리상들이 홍콩에서 분유를 구매, 중국으로 반입하고 있음

- 동조례를어길시에는최고HKD 50만 (약 75백만원) 혹은 2년의구속의처벌가능

2. 조례 발효 이후 동향

 ◦ 2013년 3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홍콩인 26명과 중국인 19명을 비롯

하여 총 45명이 홍콩에서 중국으로 수입 분유를 반출하려다 적발



3. 향후 전망

◦ 중국인들의 자국산 분유에 대한 불신이 뿌리 깊어 외국산분유에 대한

선호도가 높음

- 중국 분유 시장은 연간 500억위안(약 9조원)으로 추산되고, 이중 수입

브랜드가 70%이상 장악하고 있음

* 2008년 멜라민 분유사건 발생 전 중국산 분유의 시장점유율은 약 60%였으나

갈수록 수입 분유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는 상황.

◦ 그동안 상당한 양의 분유가 홍콩에서 중국으로 유입되었던 것을 감안하면

중국내 분유 판매량이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됨

- 동 조치로 인하여 보따리상들이 주로 찾는 일부 홍콩 상가의 분유 판매량이

최고 80% 감소

◦ 한국산 분유의 대 중국 수출에도 긍정적으로 향후 현지 인지도 제고를

통한 대형유통매장 입점 판매 확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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